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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elieves in the inspiration and inerrancy of the 

Scripture and the sovereignty of Christ in the work of salvation. While rooted in 

this evangelical identity, we also draw insight from the deep theological traditions 

formed throughout church history, particularly the theological and educational 

legacy of John Calvin during the Reformation.

Calvin never denied human reason. Rather, he believed that its purpose was not 

human autonomy and achievement, but to correctly understand God’s revelation, 

and give glory to God by revering Him. He recognized academia and faith not as 

opposing forces, but as  areas that should be integrated under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Word. Under this belief, he established the Geneva 

Academy (L’Académie de Genève) in 1559. 

The Geneva Academy was not merely a seminary or a training institution for 

clergy. It was an academic community strictly based on the authority of the Bible, 

where students could study the original texts by learning the classical languages 

(Hebrew, Greek, and Latin). Through a sophisticated curriculum centered on systematic 

theology, Christian ethics, and philosophy, it trained intellectual leaders who could 

discern the needs of their times and clearly proclaim the gospel. In particular, the 

Academy played a decisive role in spreading Reformed theology throughout Europe 

by accepting students from various regions, including France, the Netherlands, 

Scotland, and Germany.

Today, our school must carry on this tradition. We must aim for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 that integrates scholarship and practice on the foundation 

of faith rooted in the gospel. We must not merely preserve orthodox doctrine but 

explore how it can be lived out in the contemporary realms of ministry,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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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y, and culture. The purpose of our education is not merely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but the “embodiment of the gospel.”

Our calling is not limited to training people with sound theological knowledge. 

We are committed to helping students develop a faith deeply rooted in the Word, 

apply it to all areas of life, and participate in the global mission of evangelism. We 

believe that truth is not merely a concept to be discussed in the classroom but a 

power that transforms life as a whole. Therefore, we will continue to pursue Bible-

centered education under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oday’s seminary should not be a place where past ministry models are simply 

replicated. True inheritance is not repetition but creative reinterpretation. While 

respecting tradition, we must continually explore how it can be renewed in the 

context of today’s evangelical challenges. In this sense, Torch Trinity must become 

a school that nurtures and equips global evangelical leaders to fulfill the mission 

of our time, just as the Geneva Academy did in its day.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는 성경의 영감과 오류 없는 권위, 그리고 구원 사역에서 그리스

도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뿌리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 역

사 속에서 형성된 깊은 신학적 전통들, 특히 종교개혁 당시 장 칼뱅(John Calvin)이 남긴 신학적·교육

적 유산으로 부터도 많은 통찰과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칼뱅은 인간의 지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

았지만, 그 목적이 인간의 자율성과 성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학문과 신앙을 대립적인 것이 아닌, 성령의 조

명 아래 말씀에 의해 통합되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 신념 아래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

(L’Académie de Genève)를 설립하였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단순한 신학교나 성직자 양성 기관이 아닌 철저히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학문

적 공동체로서, 고전 언어 교육을 통해 성경 원문 연구를 가능하게 했고,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 

철학 등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커리큘럼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며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 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수용하며, 프랑스, 네덜

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등 다양한 지역의 개혁 신학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복음에 뿌리내린 신앙 위에 학문과 실천이 통합된 복음주의

적 신학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학교는 단지 정통 교리를 계승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것을 현재의 목회, 선교, 신학 및 문화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려낼지 탐구해야 합니

다. 우리 교육 목적이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복음의 생활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

명은 바른 신학 지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며, 지구촌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리는 강의실 안에서만 다루

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학교는 과거의 모델을 그대로 재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계승은 반복

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되, 그것이 오늘의 복음적 과제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횃불트리니티

는, 과거 제네바 아카데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글로벌 복음주의 지도

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신학교는

과거의 모델을 그대로 

재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계승은

반복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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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STUDENT INTERVIEW

FEATURES

YUMI SASAKI_MDiv 3YR | 사사키 유미_목회학석사 3학년, HYEEUM JANG_MDiv 2YR | 장혜음_목회학석사 2학년

“Be strong and courageous!” This is what God commanded Joshua and the Israelites 

when they arrived at the Promised Land. This message was not only for the Israelites thousands of

 years ago but also for us today. In our own ministry, academics, family, and daily endeavors, 

how can we respond to God’s command to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천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이 시간 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각자의 사역과 학업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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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you learned or experienced from spring 

retreat 2025?

The theme of Spring Retreat 2025, ‘Be Strong and Courageous,’ resonates deeply 

as I look back on March 13—a moment where diverse cultures were united in one 

heart. Worshiping God together was truly a meaningful and uplifting experience. 

Engaging in small group discussions enriched me in unexpected ways. Even though 

we started off as strangers, sharing our life graphs, milestones, and journeys of 

faith fostered a strong sense of connection with friends. It w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my own journey—how God’s faithfulness has carried me this far—

leaving me filled with gratitude and overwhelming thankfulness.

Could you share your experience related to the theme “Be strong and courageous”? 

The phrase “Be Strong and Courageous” has consistently resonated with me in 

different circumstances. One particular instance that stands out is from 2020, 

when COVID-19 was at its peak in my home state, Nagaland. It was the final year of 

my Master’s program. The pandemic led to my graduation being postponed, and 

the ministry I was preparing to join was shut down. This left me feeling extremely 

anxious about my future and uncertain about what would happen next. I found 

myself in a state of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Instead of turning to the one 

who holds my future, I became more consumed by my worries. Although I felt God’s 

absence during that time, looking back, I realized that He was actually equipping 

and preparing me to rely on Him. During such a challenging period, God taught 

me lessons in humility and obedience through His Word and personal devotion.  

To stay resilient and courageous in Him, knowing that no storm can disrupt our 

present and nothing can diminish our future as long as we are by His side.

What do you think the verse Joshua 1:9 is telling us today and how can we apply 

it to our daily life? 

Joshua 1:9 offers several insights, particularly relevant in today’s world where many 

people find themselves in constant fear. It’s common for individuals to experience 

fear in their daily lives, almost as if it were a badge they wear. In a chaotic and 

noisy environment, numerous people silently battle their anxieties. Those living 

in war-torn areas face uncertainty about the near future, while the ill grapple with 

the reality of death. Many fret over the health of loved ones or worry about their 

children making poor choices. Unfortunately, fear is pervasive in our lives.                    

Nevertheless, Joshua 1:9 serves as an encouragement to Christians who are dealing 

with fear in their present circumstances and their future. Amidst the turmoil and 

critical issues facing the world, Christians are called to trust in the Lord and remain 

strong and courageous as His ambassadors. We must avoid being complacent or 

idealistic; instead, we should daily acknowledge that we encounter various fears, 

both apparent and concealed. Just as a soldier would not enter battle unprepared, 

we Christians must equip ourselves to confront these fears. To be strong and 

FEATURES

AGHAKALI SWU_ThM 1YR

BE STRONG 

AND COURAGEO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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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ageous, we need to depend on God by nurturing our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meditation on Scripture and personal devotion.

 위 주제에 대해 처음 든 생각, 인상은 무엇인가요?

이번 수련회 주제를 보며 ‘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치 누군가

가 곁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저를 깨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정말 내 길이 맞을까?’ 고민하며 점점 소심해지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일어나 봐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상담심리학과 학생으로서 상담실습을 통해 실제 내담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 

상담자로서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공감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때로는 그 무게에 눌리는 듯한 느낌

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 들어가기 전,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

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

을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저에게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나

의 부족함을 마주하며 좌절할 때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기독교 상담을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생의 문

제들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 주도권을 잡으려 할 때 생깁니다. 내담자들과 함께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

독교 상담자로서 실력과 인성, 영성 모두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

함과 담대함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학과가 이렇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수_기독교상담심리학석사 2학년

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you learned or experienced from Spring 

Retreat 2025? 

I’ve recently forged friendships with several Korean students from KMDiv or KMacc, 

and their vibrant energy and lively spirits are truly infectious. One fascinating 

tidbit I’ve gleaned is that in the Korean language, the words for “crab” and “dog” 

share a striking phonetic similarity, which sparked quite a chuckle. Beyond this, I’ve 

come to appreciate the dynamism of the Korean Department, distinct from the 

BE STRONG 

AND COURAGEOU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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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Department, which brims with creativity and enthusiasm. They organize 

engaging events that serve as perfect opportunities to unwind, break the ice, 

and foster connections with others. These gatherings create a warm, welcoming 

atmosphere, making it effortless to bond and build meaningful relationships. 

It’s been an enriching experience, blending cultural discovery with genuine 

camaraderie, and I’m grateful for the chance to immerse myself in such a spirited 

community.

Could you share your experience(s) related to the theme “Be strong and 

courageous”? 

In this time of contemporary society, the church–we Christians–often appears 

diminished. Our numbers are seemingly small, and it can stifle our collective voice 

and influence in the world. Too frequently, we allow this perception to confine 

our mission to the familiar walls of the church, where we engage in tasks that feel 

safe and comfortable. Yet, this is not the calling God has placed upon us. As the 

salt and light of the earth, we are commissioned to speak boldly, to stand strong 

and courageous, and to claim the territory the Lord has prepared for His people. 

With courage, we must dare to dream big and aim high, passionately spreading 

the transformative message of God’s Kingdom to a world in desperate need. Today, 

many grapple with confusion over identity and gender, and attack the image of 

God. This is precisely where the voice of courageous Christians—unafraid and 

no longer hidden—must resound with compassion and conviction. Admittedly, 

stepping out in such boldness is no small feat; it’s a challenge that tests our 

faith. Yet, we are not alon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and anchored in the 

unchanging Word of God, we find the strength to rise above fear and proclaim 

the hope of Christ. Let us, therefore, trust in the One who calls us, knowing He is 

faithful to guide and sustain us. May we, as Protestant believers, embrace this 

divine mandate, confidently stepping into the world to shine His light and share 

His truth, assured that God equips us to fulfill His purpose for His glory.

What do you think the verse Joshua 1:9 is telling us today and how can we apply 

it to our daily life?

The Scripture calls us to journey toward the land, the territory God has graciously 

promised His people. We are urged to rise with confidence, embracing the task 

ahead not with fear or trepidation, but with the assurance of God’s abiding 

presence. This divine companionship emboldens you, me, and our entire 

community to walk courageously. We must not diminish ourselves, for the Lord 

dwells within us, ready to uplift, strengthen, and guide us to triumph in our 

spiritual battles. Admittedly,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a truth we all wrestle 

with. Thus, we rely on the steadfast Word of God to anchor our resolve, continually 

renewing our strength and courage. Moreover, it is through the empowering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at we are sustained. Let us, therefore, hold fast 

to this divine promise, trusting that the One who calls us is faithful to lead us 

TRAN THIEN AN PHUOC_MDiv 2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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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iously into the inheritance He has prepared.

위 주제에 대해 처음 든 생각, 인상은 무엇인가요? 

처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제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번 학기에 강하

고 담대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입니다. TTGU에서의 매 학기는 언제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

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심화된 학업과 사역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도전 앞에서 두려

움이나 걱정보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다른 학우분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을 텐

데, 하나님께서 이번 개강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확신에 찬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

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신학대학원 진학을 결정할 당시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현실적인 조건과 앞으로의 불확

실한 미래 앞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저의 

삶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진학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학

교생활이나 사역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때의 담대함을 떠올리며 힘을 얻

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제 삶 속에서 저

와 동행하시며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

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

을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다양한 도전과 불안을 마주하며 살

아갑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뢰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빼앗긴 

시선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속성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작은 실천

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학업, 그리고 사역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에 

어떠한 굴곡도 담대히 마주할 수 있다는 든든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저뿐 아니라 TTGU의 모든 구성원에게도 힘 있는 격려와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

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르심 앞에서 신뢰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하며 한 걸음

씩 나아가는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서희수_목회학석사 2학년

BE STRONG 

AND COURAGEOU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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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trong and Courageous

Today, I would like to discuss the topic of being strong 
and courageous. As in Joshua 1,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Exodus had to move forward 
through the wilderness toward the Promised Land. When I 
was preparing to start a church, I had no choice but to hold 
on to these words amidst a reality that felt like a wilderness 
where nothing was visible.

The Wilderness and the Promise

In 2018, I was faced with statistics showing a rapid decline 
in youth churches and prepared to plant one. Neither 

WHAT IT MEANS TO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의 의미

Rev. SANGIN KIM_Moving Church  |  김상인 목사_움직이는 교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여호수아 1

장의 배경처럼, 모세의 죽음 이후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약속

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와 약속

2018년, 청년교회가 급속히 줄어드는 통계 앞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방법론이나 전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제가 준

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가 너희에게 땅

을 주었다”는 하나님의 완료형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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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배당도, 사무실도, 돈도 없

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려다 거절을 많이 당했고, 할 수 있는 것

이 없었던 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

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쟁이나 성취를 향한 담대함이 아니라, 율

법을 지키는 데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

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말라’는 말

methodology nor strategy could solve the problem, nor could 
I do what I had prepared or planned to do. I clung to God’s 
promise in the perfect tense: “I have given you the land,” and 
pressed forward.

However, reality was not easy. We had no place to worship, no 
office, and no money. When I went out to evangelize, I was 
rejected many times. Still, during that time of helplessness, 
God gave me this promise: “I will be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Be strong and courageous!

God repeatedly told Joshua, “Be strong and courageous.” 
However, this was not a call for courage in battle or 
achievement, but rather a demand for a heart strong and 
courageous enough to keep the law. 

It meant being strong and courageous when meditating on 
the Word day and night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without 
veering left or right.

I asked God what I should do. Through the parable of the 

R
ev. Sangin K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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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획했던 캠퍼스 사역 대신, 홍대 거리에

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품는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사랑

밤마다 홍대 거리로 나가, 취한 청년들을 위해 의자와 라면을 준

비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 복음은 자

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전략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남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랑이 남아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

니다. 클럽을 드나들던 청년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축하 소식

을 전해왔고, 절망 가운데 있던 아이가 세례를 받고 직장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과 새로운 경고

김포로 옮겨 다시 개척을 시작한 이후, 주님은 저에게 다시 경고

하셨습니다. “너는 생수의 근원되신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를 팠다”는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초기의 광야와 무력

감 속에 순수하게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스스로 길을 

내려 했던 모습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고, 인간의 노

력으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결론

광야 한가운데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상황을 넘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개척의 시작도, 성취도 결국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FEATURES

Good Samaritan in Luke 10, I received the message, “Do not 
pass by the one who has been robbed.” After that, I shifted 
my focus from campus ministry to ministering to young 
people wandering the streets of Hongdae.

Love that does not pass by

Every night, I went out to the streets of Hongdae and 
prepared chairs and ramen for drunken young people. As I set 
up tents and met their needs, the gospel was naturally shared. 
Spending time with them made me realize that being “strong 
and courageous” isn’t about strategy or success; it ’s about 
staying in love until the very end.

Though the church was not built, the ministry of sharing love 
began to bear fruit. Young people who used to go to clubs 
frequently got married and shared the happy news of having 
a baby. We witnessed young people who were once in despair 
receive baptism and start working while upholding their faith.

The Promised Land and a New Warning

After moving to Gimpo and starting anew, the Lord warned 
me again. The words were from Jeremiah 2: “You have 
forsaken me, the fountain of living water, and dug your own 
cisterns.”

The Lord made me reflect on how I had forgotten the pure 
promise of God that I had clung to in the early days of the 
wilderness and helplessness. I had tried to make my own way.

The Promised Land was a place where one could not survive 
without rain and where milk and honey did not flow by 
human effort alone. Ultimately, I realized once again that I 
must cling only to God.

Conclusion:

Just as the Lord spoke to us in the wilderness, we must hold 
fast to His word, obey it, and not be swayed left or right.

Eventually, the beginning of pioneering and the achievement 
was boldly following the Word, and staying in love until the 
end—that wa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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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FOCUS:
MISSION EXPLORATION WEEK
Diaspora Mission

MISSION FOCUS

Mission Exploration Week this year took place in a hybrid format, combining on-site 

and Zoom participation, from Tuesday, April 29th to Thursday, May 1st. With the theme 

“Diaspora Mission”—that is, reaching out to multicultural background residents in Korea 

for God’s mission—pastors and missionaries involved in this field of mission shared their 

ministries and experiences. Despite their varied and diverse focuses, all the lecturers 

spoke with the common emphasis on God’s love and passion to share the gospel with 

diaspora individuals, embracing and befriending them with the love of Christ.

Rev. Grace Im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began the week by presenting a lecture, “God’s 

Kingdom Mission through the Diaspora.” Explaining how God is working through the 

Diaspora Mission, she pointed out that immigration has been an instrument for God’s 

mission since Abraham’s time, and that eve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mmigrated 

from heaven to earth as a human to give eternal life. South Korea is now a multicultural 

society, as the population of foreign residents in the nation has surpassed 2 million, 

including immigrants from 207 different countries. Ministries for immigrants 

encounter significant challenges lik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financial 

strain, and insufficient cooperation or indifference within the church. Despite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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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ies, we are called to be their steadfast friends, witnessing with the Father’s 

heart, so that we may all eternally reside together in God’s eternal Kingdom,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In the afternoon of April 30th, Rev. Eduard Nam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CIS Pastors 

in Korea) spoke about the significance of Goryeoin Ministry. As a third-generation 

Goryeoin himself, part of the Korean diaspora in Russia, he shared the history of God’s 

sovereign plan that brought the Goryeoin to their homeland of Korea through Korean 

missionaries who had originally gone to Central Asia for Muslim missions. Even with 

their history of painful experiences, Goryeoin immigrants maintain a strong desire to 

be acknowledged and embraced as Korean citizens in their ancestral land. The vision 

shared was particularly impactful: God is using the Goryeoin as an instrument to 

advance His kingdom, reaching both Muslim nations in Central Asia and even North 

Korea. Their hybrid identity offers a unique advantage, enabling them to enter such 

restricted areas. The mission to the Goryeoin extends beyond their salvation, aiming to 

equip and prepare them as cross-cultural witnesses of Christ, befriending neighbors so 

distant to native South Koreans.

The final day of the week featured three lectures. Pastor Reverend Ca Nuam Mang 

(Falam Christian Fellowship/Joyful International Church) spoke about Myanmar Refugee Ministry, 

sharing his diaspora mission among the Burmese people in South Korea. His work 

includes pastoring refugees from Myanmar who escaped military conflict and violence, 

providing social services, supporting civil war victims with shelter and food, and 

offering spiritual care through prayer. Pastor Matthew Dawood (Middle East Team, Korea Arab 

Church) presented his ministry to Muslims in Korea, detailing his strategic approach to 

reaching Arabs from a Muslim background. He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strong relationships with Arab Muslims through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outreach endeavors and special events. As these relationships mature, they are invited 

to the ministry’s Arabic worship gatherings, eventually leading to what once seemed 

impossible: their encounter with and belief in Jesus as the Son of God. 

Another lecture, presented by Pastor Tae Ung Kim and Pastor Hyerim Lim from Evan 

Church, emphasized the need for more multicultural churches to be planted, as there 

are distinct groups of people that only certain individuals 

can effectively embrace and reach. The session closed with 

encouragement for each participant to discover which 

neighbors they are uniquely positioned to connect with. 

In this current era of polycentric mission, where the gospel 

spreads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the theme of 

Diaspora Mission was highly relevant. “This land is a mission 

field,” as spoken by Pastor Lim. The lectures collectively 

brought forth compelling challenges and a profound 

realization for the TTGU community regarding the pressing 

needs within Korean societ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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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봄 학기 선교 탐방 주간이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주제로 4월 28일(화)부터 5월 1일(목)까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국내 다문화 선교 현장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 횃불트리니티 동문들의 강연과 특강으로 진행되어 더욱 시사하는 바가 컸다. 

첫째 날, 화요 채플에서는 임진숙 선교사(TTGU KMDiv ‘18, 위디 선교회 부대표, MMTS 디렉터)가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선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임 선교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주,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소개하며, 이들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

심과 섭리에 대해 전했다. 

또한 세계 207개국에서 265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이 작은 한국 땅으로 보내진 것은 분명한 하나님

의 계획임을 강조하며,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 곧 복음을 거부하는 견고한 장벽 속에 있는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임을 피력했다. 더불어 임 선교사는 이 땅에 친히 

이주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외로운 인생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나누며, 지금이 바로 이 모든 일에 증인 된 ‘우리의 차례’임을 축복과 함께 도전했다. 

둘째 날, 수요 특강에서는 남에두아르드 목사(주한러시아목회자연합회협의회회장)가 “고려인 사역의 중요성”

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은 러시아어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순차 통역되었다. 고려인 

3세로서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였던 그는 자신의 경험과 현재 고려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고

충과 어려움, 앞으로의 사명에 대해 깊이 있게 전했다. 

특히, 고려인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것은 이곳에서 죽기 위해서입니

다.” 고백하는 남 목사를 통해 고려인들 안에 심어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더불어 남 목사는 고려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과 북한과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생명 드려 

헌신할 마음, 그리고 선교적 전망에 대해 나눴다. 

힘겹게 돌아온 고국에서 다시 흩어질 용기를 품고 있는 고려인들의 선교적 부르심은 학생들에게 심히 

도전이 되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 고려인들의 역사와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 상황에 대한 이

해, 그리고 이들을 위한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며, 우리는 이들과 더욱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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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해 볼 수 있었다.

셋째 날, 목요 채플은 한국어와 영어로 총 8개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어 강의는 5개로 구성되어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강의를 선택해 참여하였다. 이날 강연은 김태웅, 임혜림 목사(EMDiv ‘1/KMDiv 

‘18, 에반 교회) “다문화 개척 목회”, 이경숙 목사(KMDiv ‘14, 온누리교회 안산 M-Center) “M센터 이주민 사역”, 윤

데보라 목사(ThM in ME ‘11, 청주 온누리교회, 트리니티 신학원장) “이주민 신학교, 이주여성 국제결혼 사역, 자녀 

복음화”, 임연혁 목사(EMDiv ‘18, 인천대 사역, 은혜비전센터)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가정 사역”, 강은혜 목사

(KMDiv ‘16, 고려 다문화교육원, 고려인 마을방송 사역) “고려인 청소년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마음과 삶을 다해 

이 땅의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 동문들의 다양한 사역들을 접하며, 학생들은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이해

와 사역 현장에 접목할 만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이미 직면해 있음에도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 디아스포라, 이들에 대한 무지를 깨워 준 이번 선

교 탐방 주간을 통해 우리는 가깝고도 먼 우리의 이웃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얻을 수 있

었다.



16 TORCH TRINITY MAGAZINE

MISSION FOCUS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약 1주간에 걸쳐 OM(Operation 

Mobilization) 로고스호프선교 인턴십에 참여하였다. TTGU와 MOU를 맺

은 OM KOREA(대표: 조은태 선교사)와 협력하여 이루어진 선교 인턴십이었

다. TTGU 재학생 2명이 인턴십에 참여하였고, OM KOREA의 쇼텀팀의 

팀장이 인솔했다.

OM은 떠다니는 UN으로 알려진 로고스호프, 둘로스호프 선교선을 비

롯하여 세계 147개국(2023년 기준)에 사역 필드를 두고 있는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이다. 전 세계를 항해하며 서적을 중심으로 복음 및 지식

을 전하는 선교선은 OM을 대표하는 사역이다. 선교선의 선상 서점은 

GBA(Good Books to All)라는 국제 NGO로도 알려졌다.

로고스호프에는 60여 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400여 명 가량의 선

교사가 생활하며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선상 내의 주요 사역

은 ABCDE라고 불린다. A는 Angel 청소팀, B는 Bookfair 서점, C는 

Catering 주방, D는 Deck 갑판, E는 Engine 엔진실 관련 사역이다. 선상 

외의 주요 사역은 C-DAY(Connection Day)로 불리는데, 현지인 사역자 1명

과 로고스호프 선교사 4명이 팀을 이루어 정박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다.

로고스호프에서 맞이한 첫째 날은 주일이었고, C-DAY로 근처 현지 교

회에 방문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해변로를 따라 한 마을에 도

착했다. 시멘트 블록이 무더기로 쌓여있고 지붕이 반만 있는 작은 공간

에서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 어떠한 음향 기기나 악기도 없었지만 

현지 성도들의 목소리와 몸짓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웠던 찬양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특히 반짝이는 큰 눈을 가진 모잠비크의 어린아이들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았다. 사무엘서 설교를 들으며 그들이 

다윗과 같이 성장하기를 소망했다. 2024년의 첫 주일이었기 때문에 함

께 성찬을 했다. 타문화권에서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성찬의 공동체적 의미를 더욱 크게 일깨워 주었다.

OM KOREA와 함께하는 

선교 인턴십
 장유나_신학석사 실천신학 1학년, 2023년 겨울학기 선교 인턴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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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부터는 선상 사역을 경험했다. 사역 매니저의 스케줄링에 따라 

팀을 이루어 서점, 주방 사역에 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서점 사역으로 

선상 서점에 방문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서적, 문구용품 등을 분류 및 정

리하는 일을 했는데, 저녁 식사 후 자정까지 이루어졌다. 주방 사역은 

4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식기를 세척하는 일이

었다. 이처럼 선상 사역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날은 수도 마푸토를 떠나, 기차 1시간-버스 30분-도보 30분 거리

의 마을로 C-DAY 사역을 갔다. 만난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

는다고 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가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지 모르겠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적 구조, 부패

한 정부, 비효율적인 행정, 인도적 원조의 한계, 기후 및 질병,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빈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원인이다. 청지기적 삶에 응답

하지 못한 결과와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처럼 C-DAY는 현지에 

당면한 선교적 과제와 마주하는 선교선 선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끝으로 선교 인턴십은 마무리가 되었다.

OM의 창립자인 고 조지 버워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선교선 선교는, 전

통적인 선교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선교적 모델의 한 지평을 열었다. 비

록 마주한 시대와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로고스호프의 선교 인턴십

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 속에 나아가야 할 선교적 방향에 대한 시야를 넓

히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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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you introduce yourself?

Warm greetings to the entire Torch Trinity community! My 

name is John Ugur Sahiner, and I am a proud graduate of the 

M.Div. program, class of 2024. I’m originally from Türkiye, and 

after completing my studies in Korea, I returned to my home 

country where I am now actively serving in the local church 

that played a crucial role in my spiritual journey before I went 

to Korea.

What kind of ministry are you involved in? What was the 

most significant motivation for you to get involved in this 

ministry?

I currently serve as the assistant pastor at Eskisehir 

Gokmeydan Church. Our congregation consists of around 

30 to 40 members, and as with many churches in Türkiye, 

our team is small, so ministry here is quite hands-on. I am 

involved in almost every aspect of the church: leading 

worship, managing tech, organizing prayer meetings, and 

overseeing youth and young adult ministries. I also take 

care of administrative tasks, including cleaning the church 

building. One of my core responsibilities is preparing sermons 

and leading Bible studies as part of our discipleship efforts.

My motivation stems from deep personal experience—

this church is where I first encountered the grace of our 

Lord Jesus. It is a joy and privilege to now serve the same 

community. During my time at TTGU, God stirred in me a 

strong desire to return and share His love with the people 

of Türkiye. Though the majority here (approximately 99%) 

identify as Muslim, and evangelism must be done carefully 

and wisely, God continues to open doors for us to share the 

Good News.

What were the major challenges you faced when you started 

the ministry? How were you able to overcome them?

Ministry Focus:  
Interview with Ugur John Sahiner 
Serving at Eskisehir Gokmeydan Church in Eskisehir, Türkiye
YUMI SASAKI_MDiv 3YR | 사사키 유미_목회학석사 3학년

ALUM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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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today, the Christian population in Türkiye is only 0.02%. 

This breaks my heart.

During my undergraduate studies in tourism, I began to see 

a unique connection between my academic background and 

my growing faith. I felt a deep calling to help restore the 

Christian heritage of Türkiye, especially the Seven Churches 

mentioned in Revelation.

My vision is to share God’s Word in these historically rich 

places where the apostles—Paul, John, Peter—once preached, 

prayed, and served. It is certainly a challenging calling, but I 

believe that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Could you share your prayer requests?

During my time at TTGU, I met my wife, Phuong Vivian from 

Vietnam. She is currently completing her M.Div. and will 

graduate in January 2026. We are planning our wedding 

ceremony for February 8, 2026, in Vietnam.

Please pray for our preparations and that Christ will be 

glorified in our union. Also, pray for our future ministry in 

Türkiye—that we may be vessels of God’s love to the Islamic 

world, beginning with my own family. We are praying that 

the Lord would provide for all our needs as we serve Him 

faithfully in this land.

MINISTRY FOCUS

The biggest challenge is the context of Türkiye itself. Freedom 

to openly share the gospel is limited, and outreach must be 

done discreetly and wisely. Additionally, most churches in 

Türkiye are small and face financial hardships, often relying on 

external support to sustain basic operations.

Despite these challenges, we remain grateful and continue to 

praise God in every circumstance. He has provided for us and 

continues to strengthen our faith through every trial.

What was/were the most rewarding experience(s) you had 

in the ministry?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unforgettable moments 

happened last Christmas was when my father attended our 

church service. He was deeply moved by the worship and 

afterward expressed his desire to become a Christian. He 

confessed Jesus as his Lord and Savior.

This moment was a huge testimony of God’s grace in my 

family. Although my father lives in another city and cannot 

attend church regularly, I continue to pray for his spiritual 

growth. Please remember him in your prayers as well.

What is your vision for the ministry in the coming years?

When I became a Christian, I was amazed to learn that two-

thirds of the New Testament books were either written in or 

addressed to churches in Asia Minor—modern-day Türki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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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교사로서 16년 차에 접어든 동문 김경희 선교사는 다시 새로운 

훈련 중에 있다. 이는 일본 낙후 지역의 무목교회 사역자로 파송 받기 위

해서이다. 더 깊은 사랑을 위해 더 깊은 걸음을 내딛고 있는 한 증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TTGU 매거진 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부

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학석사 22학번 김경희 선교사입니다. 2009년부

터 총회세계선교회(GMS)의 파송을 받아 일본에서 독신 여선교사로 섬기

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선교의 현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되셨나요?

선교사로 헌신하며 기도하던 중, 일본 유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일본 선

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하나님께서는 첫 사역지

로 사이타마현의 일본기독교개혁파교단 사카도교회로 인도하셨고 지금

까지 교회의 협력선교사로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약 1년쯤 지나 

3.11 동일본 대지진을 함께 겪었으며, 그때 성도님들과 일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깊은 유대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이, 당시 두 살이던 아이는 견실한 청년이 되었

고, 일본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먼저 천국에 가시기도 했으

며, 저 역시도 어느덧 ‘일본인처럼 살아가는 한국인’이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처음 만나는 분들이 종종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일본

에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신가요?” 아마도 한국 선교사니까 언젠가는 돌

아갈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곳이 제가 마지막까지 머무를 곳입니다.”

현재 일본 교단에 소속되어 사역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계신다고 들었

어요. 어떤 인도하심으로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속한 GMS에서는 일본의 개척 사역과 현지 교단과의 협력 사역을 

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단과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전략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일본 교단 내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협력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젊은 

세대의 신앙 계승과 현지 리더 및 성도들의 양육을 통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일본 교회와의 협력은 오랜 

기간의 용납과 인내, 이해와 상호 배려가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그 시간

을 함께 견뎌낸 현지 성도님들과는 어느덧 가족보다 깊은 애정과 신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선교 ‘GMS’ 
김경희 선교사
HYEEUM JANG_MDiv 2YR | 장혜음_목회학석사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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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로 일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일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역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부

대끼며 살아가고, 그들의 일상에 들어가 함께 웃고 울며 기뻐하는 삶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것

을 믿으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

도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

랑으로 현지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

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제 귀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

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TTGU 선후배 동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

까요?

이 시간 동안 바른 신학과 교회론, 소명과 비전 등에 대해 치열하게 기도

하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

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고, 

어디든지 선교지입니다.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일본 선교의 소망을 주신다면, 언젠가 이 땅에 함께 복음을 심는 동역자

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

락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

을 따라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무목교회를 순회하며 섬기는 선교사로서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의 자립을 돕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

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 가운데 지역 교회

의 자립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일본 교회와의 협

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애

쓰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MINISTRY FOCUS

로 이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고, 일본 교단의 정식 멤버로 선교사 사역의 

길이 열리면서 현재는 일본 신학을 배우며 지방 교회와 무목교회에서의 

사역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때로 답답함도 있

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목교회 상황은 어떠한가요?

무목교회란,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지

만, 일본 개신교 교회가 약 8,000개라고 할 때, 그중 약 300곳이 무목

교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의 헌신으로 예배

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외의 목회적 돌봄이나 교육, 전도, 공동체 교제 

등의 사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무목교회의 어려움은 고령

화, 재정난, 낙후된 지역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도 함께 겹쳐져 있습니

다. 특히, 무목교회가 장기화되면 성도들은 점차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 

익숙해지고 영적 갈급함조차 무뎌지며, 소속감, 전도, 다음 세대 사역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본 교단들은 하나의 대안으로 한국 선

교사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사역과 수많은 만남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코로나 이전까지 이어졌었던 비전트립입니다.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사할린, 필리핀 등지에서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어려

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시야

를 세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일본 

교회가 ‘우리끼리’의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선교적 시야를 갖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도, 교회의 반응도 조

심스러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점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트립을 다녀온 청소년들이 

돌아와 신앙 고백(입교)을 결단하거나,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렸

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일본에는 대접(오모테나시)의 마음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다도(茶道)에서도 상대방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의 소통과 배려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러한 일본 

문화 속에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

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깊은 태도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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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testant tradition, preaching and the arts have been 
perceived as two distinct fields; not only that, but the arts 
have also been considered less valuable and even problematic 
because of the history of iconoclastic riots in the sixteenth 
century in the Netherlands as well as the disputation that 
John Calvin and the Reformers held against the religious 
arts. Calvin insisted on the absolute centrality of the Word, 
which caused him to be careful with the potential for idolatry 
in the usage of religious images and 
arts. Because of such a perception of 
the dominance of reason and intellect 
over the senses, artworks have been less 
common among Protestant churches. 
Even though it is true that idol worship 
is strongly forbidden in the Bible, it is 
also undeniable that Paul used Hebrew 
rhetoric and arts effectively, and the 
Bible is rather supportive of creative 
expression, instructing preachers to be 
artful in their sermons. 

In light of these points, Dr. Paul Scott 
Wilson argues that preaching can be 
defined as art because it shows skill or excellence, beauty, 
and imagination. Including methods of the seven traditional 
arts (literature, architecture, sculpture, painting, music, 
performance, and photography/cinema), such skills can be 
utilized by preachers to cultivate a sermon of high quality. For 
example, the methods of architecture may offer the skill to 
structure a sermon with both points and narrative. The theme 

sentence supports the structure, holding everything together. 
This is a crucial skill in homiletics. Preaching is art when 
it shows the beauty of God’s laws and saving grace, which 
exceeds far beyond the superficial material world. 

Preachers as artists may also use creative imagination to 
make a Bible text come alive, like Jesus showed a picture or 
a movie with his words in parables. In his principle of polar 

imagination, Jesus pictures ordinary 
events in parables and pairs these 
pictures with theological words such as 
“the kingdom of God is like” to produce 
new ideas. Using polar imagination, 
preachers can bring existing art into 
the sermon and hold it adjacent to a 
theological idea, resulting in a fresh 
meaning. Juxtaposing the biblical text 
and an event today, the Word of God 
gains a fresh meaning that is relevant to 
the present time. 

“Perhaps the most  valuable poles 
in preaching are Law and Gospel,” 
developing his arguments thus, Dr. Scott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preaching the gospel from 
both the perspective of the Law (we need to obey the law to 
make things right but always fail to follow) and God’s grace 
(God’s salvific work in Jesus Christ to help us). As artists, the 
most important thing preachers must do is to put a signature 
down in the corner of the artwork, naming God as the author 
and glorifying God, the One true Artist of all. However 

PREACHING AND THE ARTS
Special Lecture by Dr. Paul Scott Wilson

Professor Emeritus of Homiletics at University of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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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ful and smart the preacher may be, the success of our 
preaching solely depends on the Holy Spirit and on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who ushers us into a relationship 
with God the Father.

Reflection on “Preaching and the Arts”

I am grateful to Dr. Paul Scott Wilson for opening my eyes to 
a fresh dimension of preaching as an art form. His reminder 
that “the success of our preaching is not dependent upon 
our smartness, skill, or art, but on the Holy Spirit and our 
faithfulness to Jesus Christ” challenged me deeply. He does 
not dismiss the value of beauty, imagination, or technique; 
in fact, he celebrates them but he insists that every gift and 
every effort must flow from, and depend upon, the power of 
the Spirit.

In the past, I’ve invested countless hours crafting sermons 
that looked and felt more like lecture presentations. I realize 
now that, in those moments, I had not prayed sufficiently 
or invited the Spirit to guide me. By emphasizing our 
reliance on the Holy Spirit, Professor Wilson helped me see 
that preaching is not merely a human achievement, but a 
divine act. The Spirit is the true preacher, shaping both my 
preparation and the hearts of my listeners. Moving forward, 
I commit to diligent study and creative effort, but I will also 
surrender control of the outcome trusting that God will use 
the sermon in unexpected ways.

Another insight that resonated with me is that preaching 
should not be a dry transfer of theological information but an 
art form that invites imaginative, transformative encounters 

with the divine. Just as painters use color and form to awaken 
our senses, we preachers must wield story, metaphor, and vivid 
imagery to bring the Gospel alive. Rather than presenting 
doctrine abstractly, I want to become an artist with words, 
painting scenes from Scripture, dramatizing gospel truths, 
and touching both the mind and heart of the people.

Preaching is not just about delivering “a message,” it is about 
encountering God in a real and intimate way. It is in those 
moments, when the gospel is proclaimed with beauty and 
conviction, that I feel Christ being offered to me personally, 
drawing me into something deeper than words alone can 
express (2 Corinthians 4:5–6). Therefore, preaching is the highest of 
the arts because it combines skill, beauty, and imagination not 
merely to inspire, but to proclaim the living voice of God. It is 
not simply a craft to master, but a divine calling to participate 
in God’s ongoing work of creation and redemption. May 
every sermon I offer bear the mark of Christ’s own artistry, 
drawing people into wonder, faith, and lasting transformation.

AGAABA PETER_MDiv 3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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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TORCH TRINITY 
COMMENCEMENT CEREMONY
DR. DONG JIN JANG_Professor of Christian Counseling

On January 9, 2025,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held its 

commencement ceremony at the Love Sanctuary of Yangjae Onnuri 

Church. The ceremony began with organ preludes and the procession of 

professors. This was followed by an overture performed by Professor Eun-Hee Kim; a hymn recitation 

by Professor Eui-Chang Kim, chaplain; and a prayer by Professor Jin-Hyuk Kim, director of student 

affairs. Next, Rev. Yong-pil Song, president of KAICAM, delivered a sermon titled “The Humble Servant” 

based on 2 Kings 2:1–11. The ceremony continu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graduates by Professor 

Hannah An, the Director of Academic Affairs; the conferral of degrees by President Deok-Kyo Oh; and 

a special prayer for the graduates by Honorary President Rev. Sang-Bok Kim. During the prayer for the 

graduates, all faculty members came to the front of the stage and extended their hands toward the 

graduates in prayer. The recipients of special awards from each department are as follows: 

Shalom Award: Ye-Won Shin, Charis Award: Dong-Hwan Lee, Coram Deo Award: Yoon-Kyung Oh, 

Diakonia Award: Hong Phuc Tran and Soo-Jung Lee, Stewardship Award: David Eleazar Mujica Ariztoy 

and Min-Ha Yoo, Soli Deo Gloria Award: Ye-Seung Han, Diaspora Award: Moon-Jung Choi, Above and 

Beyond Service Award: Holly Chunghyun Hahn, Hidden Gem Award: Ji-Hee Lee and Arlette Arante. The 

recipients of the Alumni Association Awards are as follows: Hyun-Ji Lee (MDiv) and Jun-Ho Kim (MDiv). 

After the student awards were presented, Byung-Joon Kim, president of the Alumni Association, 

announced the admission of new alumni. An award ceremony was also held for faculty members with 

10 years of service. Professor Jin Hyuk Kim received the award. Finally, we celebrated and expressed 

gratitude to Professor Jin Choi of Systematic Theology, who will retire at the end of the spring 

semester of 2025.

A total of 119 graduates were produced by Torch Trinity: Doctor of Philosophy (PhD) - 6 (Theology), 5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Theology (ThM) - 4 (English program), 3 (Korean program), Master 

of Divinity (MDiv) - 19 (English program), 37 (Korean program),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MTS) - 6, 

Master of Arts (MA) - 30 (Christian Counseling), 2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Education (MEd) - 5, 

Master of Worship and Music (MWCM) - 2. The graduation ceremony was a time of encouragement and 

prayer that the distinguished graduates would faithfully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ir ministry and missionary work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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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교수_기독교상담학

2025 횃불트리니티
 학위수여식

2025년 1월 9일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 성전에서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교의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오르간 전주와 교수들

의 입장으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김은희 교수의 서곡 반주, 김의창 교목실장의 성시 교독, 그리고 김진혁 학생처장의 기

도가 있었다. 다음으로 송용필 KAICAM 연합회장이 열왕기하 2장 1-11절 본문을 통해 “겸손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

다. 계속된 순서를 통해 안한나 교학처장의 졸업생 소개, 오덕교 총장의 학위 수여, 그리고 김상복 명예총장의 졸업생을 위

한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졸업생을 위한 기도 시간에는 전체 교수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졸업생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기

도했다. 각 학과에서 주는 특별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Shalom Award 신예원, Charis Award 이동환, Coram Deo Award 

오윤경, Diakonia Award Hong Phuc Tran/이수정, Stewardship Award David Eleazar Mujica Ariztoy/유민하, Soli Deo 

Gloria Award 한예승, Diaspora Award 최문정, Above and Beyond Service Award Holly Chunghyun Hahn, Hidden 

Gem Award 이지희/Arlette Arante. 총동문회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현지(MDiv), 김준호(MDiv). 학생 시상 이후에는 김

병준 총동문회장이 동문회 입회를 선언했다. 10년 근속 교직원 시상도 있었는데 김진혁 교수가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정년

퇴직 교직원인 조직신학 최진 교수를 축하하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에 횃불트리니티가 배출한 졸업생 숫자는 총 119명이다: 철학박사(PhD) - 6명(신학), 5명(기독교상담학), 신학석사

(ThM) - 4명(영어 과정), 3명(한국어 과정), 목회학석사(MDiv) - 19명(영어 과정), 37명(한국어 과정), 일반신학석사(MTS) - 6

명, 문학석사(MA) - 30명(기독교상담학), 2명(기독교교육학), 교육학석사(MEd) - 5명, 예배음악석사(MWCM) - 2명. 자랑스러

운 졸업생들이 세계 곳곳의 목회 및 선교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졸업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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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ring 2025 school retreat, themed “Be strong and courageous” (Joshua 1:9), took 

place at Hayongjo Hall Chapel on Thursday, March 13th. Welcoming all students and 

faculty, everyone participated in an ice-breaker activity to get to know each other. 

After Dr. Hannah An’s opening prayer, declaring the conquering King’s triumph 

through the radiant power of the resurrection, the participants were drawn into God’s 

presence with heartfelt praise and worship.

With their hearts overflowing with awe for His wondrous grace and love, all attendees 

in the hall attentively listened to a sermon delivered by the guest speaker, Pastor 

Stanley Park, who is the lead pastor of the Global Department at Global Mission 

Church. He preached from Joshua 1:1-9, expanding on the retreat’s theme verse, and 

posed the question: what does it truly mean to be strong and courageous? Joshua, he 

explained, was called to succeed Moses–the greatest prophet in the Old Testament–

and to lead the nation of Israel in conquering the Canaanites. God did not leave 

him alone, however, yet reassured Joshua with His promise, His protection, and His 

very presence. Drawing upon God’s faithfulness in assuring Joshua who stands in 

the fearful calling, Pastor Stanley encouraged all the seminarians–who stand at the 

crossroad of being molded by God’s hands–to fear God and obey God’s Word daily, 

instead of fearing financial issues, family conflicts, inadequacy of study, and so on.

After the lunch break, students from all English programs gathered in small groups 

and each person drew a timeline of their life’s milestones, recounting experiences of 

overcoming challenges and moments of spiritual growth or faith. With participants 

from various backgrounds, countries, and spiritual journeys, these personal 

testimonies of God’s guidance and love during difficult times encouraged and enriched 

the sharing of God’s grace in their encounter with one another. Afterward, students 

from all English programs joined with Korean students for a combined program. 

Following the opening praise and worship, Dr. Jinhyok Kim prayed for a time of building 

faith in God and fostering intimate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President Deok 

Kyo Oh then introduced a new professor, Dr. Daegon Ko, who was warmly welcomed by 

all. During the recreation time, professors from each department spoke on different 

aspects of the retreat’s theme from their respective disciplines, each offering a unique 

perspective on being strong and courageous. The final small group session brought 

students from both the Korean and English programs even closer, fostering a sense of 

unity as one community standing strong and courageous in God’s overcoming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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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횃불트리니티
봄학기 수련회 

2025년 봄 학기 개강 수련회가 3월 13일(목) “강하고 담대하라”(수 1:9)는 주제로 학

생들의 힘찬 찬양과 함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하용조 홀은 새 시작의 설렘과 반가움

으로 가득했으며, 김진혁 학생처장은 우리의 하나 됨과 새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환영사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구, 박재원 원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TTGU 우리는 하나” 코너

를 통해 전 과정, 학년 모두가 서로를 맞이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레크레이션과 조별 모임을 통해서는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학기 주제에 맞춘 학과별 소개를 통해 각 과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격

려, 응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한마음으

로 높일 수 있었다. 

뜨거운 찬양과 함께 시작된 저녁 채플에는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가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수 1:9)

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여호수아 시대뿐 아니라, 현시대에도 동일한 믿음의 돌파가 필요함

을 알리며, 홍대 젊은이들을 섬기게 된 과정과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강함과 담대함은 ‘강도 만난 영혼

들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

님의 말씀이며, 이기려 하기보다 사랑을 남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이자, 

교회의 모습임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김 목

사는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지나치지는 

않았던 것, 그것이 사랑으로 남아 지금도 역사

하고 있음을 전하며, 강하고 담대했던 그 사랑

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촉구했다. 그 

후 이어진 기도회를 끝으로 수련회는 은혜 가

운데 막을 내렸다. 

우리는 주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어, 그리고 모

든 것을 쏟아내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다. “강

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응원과 함께 시작된 이

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주 앞

에 드려질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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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my name is Cookie from Thailand—

Sawasdeeka! I ’m pursuing the MACC 

program, having come in response to God’s 

calling. I believe TTGU is where He will shape 

me to be a vessel for His purpose. I see our 

time here as a chance to be blessings to one 

another. After graduation, my heart longs 

to return and strengthen my home church, 

and to serve in Christian counseling so 

God’s work may grow in Thailand. Grace and 

peace to you all in Christ.

Hi, Jayamasih! I’m Vikram Abraham Maharjan 

from Kathmandu, majoring New Testament. 

I’m married to Tej Laxmi Prajapati, and we 

have a son named Yohan. Since completing 

my MDiv. from South India in 2016, I’ve 

served as an Elder at Lubhoo Aashraya 

Church, and as a Lecturer and Registrar at 

NMTS, Lalitpur. With a growing burden to 

deepen my theological foundation, I came to 

TTGU to be holistically equipped and molded 

for the ministry of teaching and leadership 

in Nepal. I’m truly thankful for this privilege 

and look forward to meaningful fellowship 

and growth. Shalom!

My name is Raju Ranpal. I live in Nagaland, 

India. For years, I’ve carried a deep burden 

to serve God and bring His truth to those 

who have never heard it. I longed to study 

theology but didn’t know where or how to 

begin. In His perfect timing, God confirmed 

His calling through three different people, 

all pointing me to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By His grace, I received the TSMS 

scholarship and came to Korea to pursue my 

M.Div. After graduation, I will permanently 

move to Siliguri, West Bengal to plant a 

church and serve as a shepherd.

My name is Daniel Jatta from Gambia. I was 

raised in a Christian home. I came to Korea in 

April 2021, and I studied MDiv in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I was looking for 

a graduate school with an evangelical 

reputation, and I was encouraged to come 

to Torch Trinity by my professor Dr. Yoon 

Manhee. I believe that I will be able to learn 

how to write good papers as well as to 

preach good sermons.

Hi, I’m Jenny, a French-born Chinese. Being 

at TTGU is the result of prayers from people 

all around the world—from little children to 

adults. I am grateful that God gave me this 

unique background so I can serve as a bridge 

between Western and Asian cultures. I pray 

that I will be a humble and faithful servant 

of God. After this season of being equipped 

by Him, I’ll be proud to say: “I am Made in 

France, designed in China and equipped in 

Korea for the Kingdom of God.”

Hello, I am Gloria Alum from Uganda. I am 

pursuing a Master’s in Christian Education. 

Although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I truly encountered God when I began 

training with a Christian organization 

called Joyful Youth Mission. My journey at 

TTGU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me 

to be molded and trained by God. I cannot 

wait to see the impact of studying at TTGU 

on both my life and the people around me.

SAMONPORN_MACC 1YR_THAILAND

VIKRAM_ThM 1YR_NEPAL RAJU_MDiv 1YR_INDIA

DANIEL_ThM 1YR_GAMBIA

JENNY_MDiv 1YR_FRANCE

GLORIA_MACE 1YR_UGANDA

MEET THE NEW STUDENTS

WELCOME TO TORCH! 
PLEASE GIVE US A SHORT SELF-INTRODUCTION AND YOUR EXPECTATIONS 

FOR YOUR LIFE AT TORCH TR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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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25학번 MTS 신입생으

로 오게 된 조충기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분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도전이라 생

각하며,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던 제가 이렇게 신학

생으로 소개 글을 올리게 되어 저 스스로도 놀랍습

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아오

며 수많은 죽음의 공포와 낯섦의 두려움 앞에 살아

갈 이유조차 찾기 어려웠던 저에게 주님은 기적처

럼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을 전하

는 자로서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

님이 이끄실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순종의 걸음

을 내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번으로 기독교 상담심리학

과에 재학 중인 박중훈입니다. 기독교 상담심리학

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다양한 상담 이

론 및 기법과 신앙의 가치를 통합하여 보다 깊이 있

는 상담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힌 것은 아니지만, 상담

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단 나 자신의 이해와 깊이 있

는 성찰의 과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영적 성장

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있어 많은 부분을 배우

고 익혀 예비 상담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목연입니다. 2017년 목회학 석

사 과정으로 TTGU에 들어와서 1학년을 마친 그해 

겨울, 저희 둘째 아이가 백혈병 판정을 받고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아이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TTGU 

사람들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2024년에 졸업을 하고, 이번 학기에 

실천신학 과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하루가 저는 무척 즐겁고 소중합니다. 여기서 만난 

교수님들과 친구들, 교학처분들, 밥 만들어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시설 관리해 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

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

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본교에 입학하게 된 정기훈 전도사입니다만, 

이 호칭이 아직 어색한 신입생입니다. 선교단체 전

임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사만 생각

하고 달려왔기에, 신학교 입학은 그저 돌아가는 여

정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과 말씀

하심을 따라 본교에 와보니, 오히려 제 원함을 이루

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과 한 민족의 아

비가 되고 싶은 제게, 먼저 아비가 되신 교수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 책임과 충성을 배울 수 

있게 하시는 여정에, 앞으로도 기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음악과에 재학 중인 임선희입니

다.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먼저 배우고 있던 23학

번 MWCM 서아란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나님의 인

도하심을 기대하며 횃불트리니티에 오게 되었습니

다. 김은희 교수님을 통해 예배음악을 더 깊이 이해

하고 오르간도 즐겁게 배우길 원합니다. 또 함께하

는 동기들과의 신앙 안에서의 교제도 기대됩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따뜻하게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국어 목회학석사 과정으

로 횃불트리니티에 함께 하게 된 손하영 학우입니

다. 저는 6년간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

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말씀을 더 깊이 알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횃불트리니티에서의 

3년이, 마치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함께하며 예수

님을 몸소 알고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성장했던 것처

럼, 저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꿈꿔봅니다.

조충기_MTS 1YR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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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횃불트리니티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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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AEGON KO

Please introduce your academic background and activities 

briefly.

After completing my B.A. in Theology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 pursued a Master of Divinity (M.Div.) at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 Boston, USA. During my 
M.Div. studies, I developed a deep interest in interpreting the 
Bible faithfully and teaching it effectively. I became firmly 
convinced that a sanctified life must be grounded in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text, which ignited a strong 
passion for learning. Following this, I continued my studies 
at Dallas Theological Seminary, where I earned a Ph.D. in 
Old Testament Studies. My primary areas of research include 
the rhetorical structure of Old Testament texts, the prophetic 
books, and the covenants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Throughout my theological journey, I have sensed a clear 
call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ology and the church. 
While studying abroad, I served in various ministries at local 
churches, and upon returning to Korea, I worked as a full-
time youth pastor for five years.

Could you share how God led you to TTGU?

After returning to Korea and serving as a pastor, my pass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future church 
leaders remained strong. I came to realize once again 
that meaningful change in the church ultimately begins 

HYEEUM JANG_MDiv 2YR | 장혜음_목회학석사 2학년

교수님의 학력 사항과 활동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B.A.)한 후,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콘웰 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

회학 석사(M.Div.)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M.Div. 과정 중, 저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관

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화된 삶은 성경 텍스트에 대한 바른 이

신임 교수 인터뷰: 고대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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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ransformation in the seminary. One of the most 
heartbreaking realities I encountered in pastoral ministry 
was seeing deeply devoted church members—many of 
whom had served faithfully for years—yet often lacking 
a true understanding of the Lord as revealed in Scripture. 
Many misunderstood key aspects of the faith and had not 
experienced the life-transforming power of the gospel. These 
experiences deepened my conviction that the church urgently 
needs well-trained pastors who can faithfully and accurately 
communicate God’s Word. In God’s providence, I was given 
the precious opportunity to teach the Old Testament at this 
institution—a calling I received with deep gratitude and a 
sense of sacred responsibility.

What have been your impressions of TTGU so far? Could you 

share any memorable moments?

During my time at Torch Trinity, there are two things that 
have stood out to me. First, I have been deeply impressed by 
the students’ sincere faith and their mature attitude toward 
learning. I am truly grateful to the Lord for allowing me the 
opportunity to serve such precious individuals whom He has 
called. Second, I have come to greatly admire the academic 
excellence and personal integrity of the president and faculty 
members. I have been warmly welcomed and genuinely cared 
for.

해에 기초한다’는 확신은 제게 배움에 대한 큰 열정을 불러일으

켰습니다.

이후 미국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

에서 구약학 박사(Ph.D.) 과정을 밟으며 구약 본문의 수사학적 구

조, 선지서, 구약의 구원 언약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공부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는 신학과 교회를 연결하

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학 기간 동

안 지역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였고, 귀국 후에는 5년간 

전임으로 청년 사역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트리니티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귀국 후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늘 신학교와 신

학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

학교가 변화될 때 교회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실

감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점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

을 해오며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조차, 정작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

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록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

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훈련된 목회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

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기회를 열어주셔서 우리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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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my most memorable moments at Torch Trinity 
was my very first chapel service. I was deeply moved by the 
passionate hearts of the professors, staff, and students as they 
worshiped the Lord together. It felt like a dream to be part of 
such a special community, and I remain truly thankful for the 
privilege.

What courses are you teaching? What do you want your 

students to learn from your classes?

Currently, I teach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Old 
Testament Preaching, and the Prophets. Since the beginning 
of my theological journey, my primary academic interest 
has been in biblical exegesis. I have devoted much time and 
energy to understanding what the biblical text originally 
intended to communicate and to discerning the author’s 
purpose and emphases. My central research focus has always 
been connecting sound biblical theology and careful exegesis 
to faithful, in-depth expository preaching and Bible teaching.

It is my deep desire to help students become preachers 
and teachers who can accurately interpret and powerfully 
communicate God’s Word. During their time at Torch 
Trinity, I am committed to helping students develop a sound 
theological framework and to equipping them with exegetical 
tools they can use for a lifetime of faithful ministry.

구약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제게 매우 큰 은혜

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부르심이라 믿고 감사함으로 감당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횃불트리니티에서 지내시면서 느끼신 점과 기억에 남는 순간

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횃불트리니티에서 지내면서 느낀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

째는 학생들이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배움에 대한 자세가 성숙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

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총장님을 비롯

한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탁월하시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다

는 것입니다. 막내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껴주시고 잘해주

십니다. 

횃불트리니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채플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교수님, 교직원,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

운 마음을 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동체에 제가 속하게 된 사실이 꿈 같기도 했고 너무 감사했습

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과목과 학생들이 교수님의 수업에서 배우길 원하

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학교에서 구약개론, 구약설교, 구약 선지서를 가르치고 있

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저의 가장 큰 학문

적인 관심은 성경 주해에 있었습니다. 본문이 본래 말하고자 하



33INTERVIEW WITH THE NEW PROFESSOR

SPECIAL NEWS

Please share more about yourself such as family, hobbies, 

and prayer topics.

I live with my beloved wife, our lovely daughter who is 
now in fourth grade, and our adorable son who just started 
elementary school. My favorite hobby is chatting with my 
wife. Whenever we have some extra time, the two of us look 
for a nice café and enjoy good conversation together.

Please pray that I may carry out my teaching ministry with 
the strength and wisdom that God provides, and that I may 
glorify the Lord and contribute to His kingdom as a faithful 
scholar. I would also be grateful for your prayers that our 
family may be firmly established as a household of faith that 
loves and honors God.

Could you share your vision as a seminary professor?

In my twenties, I came under the influence of liberal 
theological perspectives and came to accept the view of 
partial inerrancy of Scripture. This led to an ongoing inner 
conflict as I wrestled with doubts about the truthfulness and 
authority of Scripture. However, during my M.Div. studies, 
as I engaged with evangelical scholars and their convictions, 
I came to embrace the comprehensive inerrancy of Scripture. 
This turning point led me to abandon the notion that 
theology and personal faith should remain separate. It also 
ignited in me a deep passion to defend the authority of God’s 
Word.

Inspired by the evangelical professors who mentored me—
both academically and spiritually—I hope to be used by 
God as a teacher who can guide future ministers toward 
sound faith and theology. My vision is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ove for Scripture, to cultivate a firm conviction in 
the trustworthiness and authority of the Bible, and to build 
their lives and ministries upon a solid foundation of biblical 
theology.

As a researcher, I also desire to contribute to the defense 
of the historical reliability and truthfulness of Scripture, to 
produce resources that serve the needs of pastors in the field, 
and to advance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prophetic books.

는 바를 파악하고 성경 저자의 의도와 강조점을 이해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왔습니다. 건강한 성경 신학과 본문 

주해를 통해 정확하고 깊이 있는 강해(expository)설교와 성경공부

로 연결하는 일은 언제나 저의 첫 번째 연구 주제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능력 있게 전하는 

설교자와 성경 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

다. 학생들이 횃불트리니티에서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건강한 신학적 틀을 세우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성경 연구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가족, 취미, 기도제목 등 교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 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4학년이 된 예쁜 딸,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

학한 귀여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아내와 수다

떨기입니다. 엑스트라 타임이 생기면 아내와 저는 일단 좋은 카

페를 찾고 얘기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티칭 사역을 감당하고 연구자로

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교 교수로서 품고 계신 비전에 대해 나눠 주세요.

20대 때, 진보적인 신학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 성경의 부분적 무

오성(partial inerrancy)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은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

습니다. 그러던 중 M.Div 과정에서 복음주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

하면서 성경의 전적 무오성(comprehensive inerrancy)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게 되었고, 성경의 권위를 변호하는 일에 특별한 열

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적, 학문적 멘토가 되어 주신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님

들처럼,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르

치는 교사로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욱 사모하게 하고, 성경의 신뢰성과 권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건강한 성경 신학 위에 삶과 사역을 세워가도록 돕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더하여 연구자로서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

성을 증명하고, 현장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

공하고 구약 선지서의 문학적, 신학적 이해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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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15 ALUMNI ORDAINED THROUGH 
KAICAM KOR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 AND MISSIONS

구자혁 

서정현 

신대종 

이동훈 

이선화 

이성수 

이소영 

이용희 

정부광 

최선아 

하목연 

한용태 

황의성 

이제민 

조경철

오덕교 총장은 2024년 12월 19일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Frontier Mission & Computer), 2025년 3월 12일 미국 조지아주 

Georgia Central University(GCU), 그리고 3월 18일 인터서브

코리아(Interserve Korea)와 각각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FMnC와의 협력을 통해 본교는 디지털 선교프

로그램 개발, 선교 인턴십 및 프랙티컴 과목 개설, 디지털 정

President Deok-Kyo Oh signed agreements on December 19, 2024, with 

FMnC (Frontier Mission & Computer), on March 12, 2025, with Georgia Central 

University (GCU) in Georgia, USA, and on March 18 with Interserve Korea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FMnC, 

our university plans to pursue joint initiativ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missionary programs, the establishment 

2025 SUMMER PRESIDENT NEWS
PRESIDENT DEOK KYO OH 오덕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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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issionary internship and practicum courses, and the sharing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This initiative aims to prepare students 

to expand their evangelistic influence in the rapidly changing AI-driven 

era. With GCU, we will expand the horizons of education and research 

through academic exchanges and the sharing of research materials. 

With Interserve Korea, we will deepen practical missionary cooperation 

by regularly exchanging information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ssionary programs and ministry activities.

Additionally, we are continuously strengthening organic partnerships 

with evangelical theological institu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January 17, 2025, professors from Jinling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China visited our school to discuss mutual 

cooperation, and on March 11, we welcomed Peter Lillback, President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nited States, and Julius Kim, 

Professor, and on March 14, we welcomed Eun-Soo Kim, Dean of Global 

Reformed Seminary,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and possibilities for collaboration. Additionally, in November last year, 

President Oh was appointed as the Theological Committee Chair for 

the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2025 Seoul General Assembly (October 

27–31). 

Furthermore, from February 10 to 14, he attended the “2025 Southeast 

and East Asia Theological Seminary Leadership Forum (The Institute 

for Excellence for Southeast and East Asia in 2025)” held in Bangkok, 

Thailand, along with the Dean of Academic Affairs and the Director of the 

Chaplain’s Office. This event was hosted by Mesa Global, an organization 

supporting evangelical seminaries in Asia, and brought together leaders 

from 12 seminaries across seven Asian countries to share educational 

challenges and visions. He shared our school’s experiences in educational 

ministry and introduced our mission and vision to the participants.

보 자원의 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동 작업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AI 기반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

대 속에서 복음적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GCU와는 학술 교류 및 연구 자료 공유를 통해 교육

과 연구의 지평을 넓히며, 인터서브코리아와는 국내외 선교

프로그램 및 사역 정보를 정기적으로 나누며 실제적인 선교 

협력을 심화해 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복음주의 신학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대

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7일에는 

중국 금릉협화신학교(金陵協和神學校) 교수들이 본교를 방문

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미국 

Westminster 신학교의 Peter Lillback 총장과 줄리어스 김 

교수, 3월 14일에는 Global Reformed Seminary 김은수 학

장을 맞이하여 신학 교육의 방향성과 협력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WEA(세계복음주의연맹) 

2025 서울총회(10월 27일~31일) 조직위원회의 신학위원장

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5 

동남 및 동아시아 신학교 리더십 포럼(The Institute for Excellence 

for Southeast and East Asia in 2025)’에 초청받아 교무처장, 교목실

장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아시아 복음주의 신학

교들을 지원하는 Mesa Global이 주최한 것으로, 아시아 7개

국 12개 신학교의 책임자들이 모여 교육적 도전과 비전을 공

유하였습니다. 본교는 이 자리에서 교육 사역의 경험을 나누

고, 우리 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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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unhee Kim

Dr. Eun Hee Kim’s article, “Reflections 
on the Use of Music as a Tool for 
Mission: Focusing on the Use of Psalms 
for Sufi Mission in Pakistan” was 
published in Korea Reformed Journal 
Vol. 71(2025. 143-168 pages). The May 
issue of Choir & Organ featured an 
article about our school’s TTGU Passion 
Week concert.

Dr. Hyung Jin Park

During the winter, Dr. Park participated 
i n  G o r y e o i n  y o u t h  m i n i s t r y  i n 
collaboration with the Torch Center 
for World Missions (January 13–22). 
He contributed a chapter titled “The 
Lausanne Movement and World 
Christianity” to The Biblical Evangelical 
Mission Movement: Talking about 
Lausanne (Duranno, 2025), a textbook 
on the Lausanne Movement published 
by the Korea Professors’ Society for 
Lausanne Study. His ongoing ministries 
include writing a series of missionary 
profiles for Living Life magazine, 
delivering lectures on mission history 
at churches and missionary training 
institutions, and offering humanities 
lectures to those in juvenile detention 
center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FACULTY
NEWS

FACULTY & STAFF NEWS

TORCH TRINITY
COUNSELING CENTER
횃불트리니티상담센터

The Torch Trinity Counseling Center 
operates as an affiliated institution 
of the university. It functions in a dual 
capacity: as a practicum site providing 
clinical training for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and as a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providing mental 
health services to the local community. 
As of the Spring 2025 semester, the 
Center is staffed by 132 clinicians. 
This includes counselors-in-training at 
various levels: 70 Master’s students 
(both English and Korean language 
tracks), 13 Ph.D. students completing 
coursework, 4 practicum interns, and 
13 residents. Additionally, there are 
36 contract and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

The Residency Program, offered each 
semester, is an advanced clinical 
training program design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counselors into 
competent professionals adept at 
integrating biblical principles with 
established counseling theories and  
practices from a distinctly Christian 
framework. The current Spring 2025 
cohort, the 32nd iteration of the 
program, comprises 13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12-week training 
curriculum.

The Center’s clinical services are 
organized under six specialized teams: 
Family Counseling, Member Care,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Child & Adolescent Counseli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These teams 
utilize a blended approach of in-person 
and remote (telehealth) meetings and 
activities for continuing education, case 
consultation, and team collaboration, 
adapting service delivery to current 
circumstances. The Family Counseling 
Team collaborates with the Seoul and 
Suwon Family Courts, providing court-
involved couples and family therapy for 
those navigating divorce proceedings. 
It is also a designated provider for the 
Seoul Family Court, offering mandated 
counseling for perpetrators in domestic 
violence cases and child protection 
cases.

The Member Care Team partners 
with numerous mission agencies to 
provide essential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including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educational seminars, 
for missionaries and organizational 
staff. This team also offers specialized 
counseling for Third Culture Kids (TCKs) – 
children of missionaries – and actively 
engages in fundraising initiatives to 
expand services to more MKs (Missionary Kids) 
and their families. A special lecture was 
provided for missionary families, and 
the workshops for the PTSD & mental 
health recovery support training for 
missionaries who experienced the 
earthquake in Myanmar.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Team 
provides services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glish-speaking clients. 
It collaborates closely with students in 
Torch Trinity’s English track, offering 
group counseling sessions, specialized 
w o r k s h o p s  e t c .  T h e  t e a m  a l s o 
actively fosters ongoing professional 
networking opportunities for graduates 
of the English Master’s program, 
maintaining connections within the 
Torch Trinity alumni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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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 CIT ) Team util izes l ive coaching 
to enhance positive parent-child 
interactions, supporting families 
facing child-rearing challenges. 
The team provides PCIT therapist 
certification training, facilitates 
case consultation groups, and hosts 
seminars featuring international PCIT 
experts. Spearheaded by Torch Trinity’s 
PCIT program, Korean PCIT therapists 
and trainers established the Korea 
PCIT Association (KPCITA). KPCITA liaises 
closely with PCIT International (USA) to 
streamline the certification pathway 
for Korean therapists and ensure 
robust processes for credentialing and 
maintenance of certification.

Additionally, since 2017, the Center 
h a s  p r o v i d e d  E n g l i s h - l a n g u a g e 
counseling and conducted   personality 
assessments as part of the admissions 
proces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KEPCO International Nuclear 
Graduate School (KINGS). The Center 
extends its services to the educational 
s e c t o r  t h r o u g h  M e m o r a n d a  o f 
Understanding (MOUs) with four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providing both 
individual and group therapy services. 
Since July 2020, an MOU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ristian Faculty 
Association and affiliated student 
groups has enabled the Center to 
offer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counseling services to SNU students, 
broadening its community outreach 
and fulfilling its service mission.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2025, the 
Center continues to provide ongoing 
group supervision for Ph.D. coursework 
students and practicum interns, 
alongside diverse didactic seminars and 
direct clinical practicum supervision. 
Furthermore, it consistently offer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cl inical 
c o m p e t e n c i e s  o f  b o t h  c u r r e n t 

students and external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ublic lectures for the Spring 2025 
semester were delivered in a hybrid 
f o r m a t .  N o t a b l e  p r e s e n t a t i o n s 
i n c l u d e d  P r o f e s s o r  S t e p h e n  P. 
Greggo on “Counseling and Spiritual 
Distress:  Christian Insights and 
Approaches,” Professor Cho Nan-sook 
on “Intersubjective Self Psychology: 
Emphasis on Christian Counseling 
Applications,” and Visiting Professor 
Choi Young-min on the clinical concept 
of “Countertransference.”

Scheduled for  the remainder of 
the spring semester are a lecture 
by Professor Hyun Sang-gyu and 
the “18th Interdisciplinary Case 
Conference,” featuring collaboration 
between theologians and counseling 
p r o f e s s i o n a l s .  T h i s  c o n f e r e n c e 
provides a forum for discussing case 
conceptualiza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rom both theological 
and clinical counseling perspectives, 
f e a t u r i n g  c a s e  p r e s e n t a t i o n s 
supervised by Theology Professors 
Shin Sook-gu and Ko Dae-gon, and 
Counseling Professor Jang Dong-jin. 
Special lectures hosted by the Center 
are made accessible to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simultaneous 
English interpretation or  video 
recordings.

Beyond these specific programs, the 
Center continuously engages in diverse 
initiatives and collaborations aimed 
at enhancing the clinical training 
of its students while concurrently 
contributing to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the broader 
community.

횃불트리니티 상담센터는 본교에 소속된 기관

이다. 기독교상담학과 학생들의 상담실습을 담

당하는 실습기관 역할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 수련 중인 상담자들은 2025년 봄

학기 현재 석사(영어, 한국어과정) 70명, 박사 

코스웍 13명, 인턴십 4명, 레지던트 13명이며, 

기간제 및 전문상담사가 36명으로 총 132명이 

상담자로 일하고 있다.

레지던트과정은 상담자들이 성경의 진리와 상

담학을 통합하여 기독교적 관점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

는 훈련프로그램으로 매 학기 운영된다. 현재 

2025년 봄학기 과정, 32기 교육은 13명의 훈련

생을 대상으로 12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센터의 전문상담팀은 6개 상담팀(가사상담

팀, 멤버케어팀, PCIT팀, 아동-청소년 상담팀, 

재학생 상담팀, 다문화 상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팀원간의 교제를 하

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사역 진행에 힘쓰

고 있다. 가사상담팀은 서울가정법원, 수원가

정법원의 재판이혼 협력기관으로 이혼을 앞둔 

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부부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행위

자 상담, 아동보호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멤버케어팀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의 심리적

인 지원 서비스로 상담과 세미나를 제공하며 

다수의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선교

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TCK(Third Culture Kids)상담

을 진행하며 더 많은 MK와 선교사 가정에 혜

택을 주기 위한 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교

사 가족을 위한 특강과 미얀마 지역의 지진피

해를 입은 선교사들을 위한 재난 심리회복지

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문화상담팀은 영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국

내외 내담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특히 본교의 영어과정 학생들을 위해 집

단상담,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협력하고 있

다. 또한 상담학과 영어과정 석사생들이 졸업 

이후 계속해서 횃불 동문으로서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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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T(부모-자녀 상호작용치료)팀은 부모-자

녀의 상호작용을 코칭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

이나 도움을 호소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

으며, PCIT 치료사 교육과 사례모임, 해외 교수

진 초빙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횃불 

PCIT를 주축으로 국내 PCIT 치료사와 트레이

너들은 한국 PCIT 협회를 결성하여 미국 PCIT

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내 치료사들이 

PCIT 자격증 취득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자격유지나 검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 센터는 한국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2017년부터 영어상담

과 입학시 인성검사를 진행해왔다. 기독교대안

학교 사역도 현재 4곳의 기독교 학교와 MOU

를 맺고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

다.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기독동아리)와 

MOU를 맺어 현재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

리검사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교회들과의 MOU를 통해 성도들의 심리적 

안녕과 성장을 도우며 사역의 폭을 확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2025 상반기 박사 코스웍&인턴 상담자들의 집

단상담과 다양한 주제의 특강 및 상담실습 지

도가 꾸준하게 진행하며 상담학과 학생들은 물

론 외부 상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2025 봄학기 공개특강은 온·오프라인을 병행

하였다. Stephen P. Greggo 교수님의 “상담과 

영적고뇌: 기독교적 통찰과 접근”과  조난숙 교

수님의 “상호주관적 자기심리학: 기독교 상담 

적용 중심으로”, 본교 초빙 교수님이신 최영민 

교수님의 “역전이”등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상규 교수님의 강의와 『제 18회 신학자, 상담

학자가 함께하는 통합사례발표회』가 남은 봄학

기 동안 열릴 예정이다. 통합사례발표회를 통

해 신학과 교수 신숙구, 고대곤 교수님과 상담

학 교수 장동진 교수님이 수퍼바이저로 한 상

담사례를 신학과 상담학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센

터에서 열리는 특강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영어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 센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

학과 학생들의 수련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에 심

리적·정서적 건강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

계하여 진행중에 있다.

Civil War on Children and Missiological 
Implications, 4) The Theological and 
Missiological Significance of Gifts in the 
Context of Hospitality Ministry in the 
Islamic World, 5) Legal Perspectives on 
the Translation of the Islamic Name for 
God, “Allah,” into Foreign Languages and 
a Brief Discussion on Its Translation as 
“God” in Korea, and 6)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Division and Diversity 
within Islam and the Missionary 
Challenge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This research institute is preparing 
for the publication of magazines and 
journal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is conducting research to lead 
academic and practical discourse on 
Korean Christianity and Islamic missions 
through initiatives such as Arabic 
language courses, missionary exchanges, 
and prayer networks.

횃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TTCIS)는 변화

하는 세계와 선교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들이 이슬람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건강한 선

교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으며, 기독교-

이슬람 관계 문제와 선교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및 출판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본 연구소의 매거진 

「ISHMAEL OUR BROTHER 이스마엘 우리

의 형제」 겨울호와 저널 Muslim-Christian 

Encounter 18-1호가 발행되었다. 매거진 

「ISHMAEL OUR BROTHER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 에서는, 인도네시아 아닷(Adat)의 기독교 

문화인류학적 함의를 다룬 논문을 필두로 카자

흐스탄 디아스포라 사역과 시리아 난민 사역, 

걸프지역 사역에 대한 현장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2024 로잔 4차 대회에 참여하여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한국이슬람연구소

The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 t u d i e s  ( T T C I S )  h e l p s  C h r i s t i a n s 
understand the Islamic world correctly 
and develop a healthy missionary 
attitude in a changing world and 
missionary environment. It focuses on 
research and publication on Christian-
Islamic relations and missionary 
methodology. 

In the first half of 2025, the institute 
published the winter issue of its 
magazine, “ISHMAEL OUR BROTHER,” 
and the 18-1st issue of the journal 
“Muslim-Christian Encounter.”  The 
magazine “ISHMAEL OUR BROTHER” 
features an article on the Christian 
cultural anthropological implications of 
Adat in Indonesia, followed by reports 
and stories from the field on ministry to 
the Kazakh diaspora, Syrian refugees, 
and the Gulf region. Additionally, the 
issue includes a report from the 2024 
Lausanne 4th Conference, offering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aries.

The journal Muslim-Christian Encounter 
18-1 includes the following articles: 
1) Fear of the Evil Eye Among Young 
Jordanian Muslims, 2) Evaluation 
and Prospects of Korean Civilian 
D e v e l o p m e n t  N G O  A c t i v i t i e s  i n 
Uzbekistan, 3) The Impact of the Sy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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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의 눈으로 바라 본 후기가 담겨있다.

저널 Muslim-Christian Encounter 18-1호에는, 

1) 젊은 요르단 무슬림 사이에서의 악한 눈에 대

한 두려움 2)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민간 개

발 NGO 활동 평가와 전망 3) 시리아 내전이 어

린이들에게 미친 영향과 선교학적 함의 4) 이

슬람 문명권의 환대 사역 맥락에서 선물의 신

학적, 선교학적 의미 5) 이슬람의 신명칭 ‘알라’

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율법적 견해와 한국에

서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에 대한 소고 6) 이슬

람의 분열과 다양성의 역사 이해와 PCK 선교적 

과제를 다룬 논문을 담았다.  

본 연구소는 하반기에도 매거진과 저널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랍어 강좌, 선교사 교류와 

기도 네트워크 등의 기획으로 한국 교계와 이슬

람 선교의 학술적, 실천적 담론을 선도할 수 있

도록 연구하고 있다.

TORCH TRINITY
CENTER FOR
EDUCATION&MINISTRY
횃불트리니티기독교교육센터

Since the 2014 school year, the Torch 
Trinity Center for Education and Ministry 
(TTCEM) has offered the ACSI Certificate 
Program. Through this  program, 
Torch students can earn professional 
teacher, principal, and school counselor 
certificates authenticated by ACSI that 
are recognized by ACSI member schools 
and Christian schools worldwide. 
The program also offers CEUs (Continuing 

Education Units) for ACSI certificate renewal. 
Anyone who needs to renew their ACSI 
certificate can apply for CEU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a TTGU graduate.

In winter 2024, 16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gram: four obtained 
teacher certificates, ten obtained 
teacher and principal certificates, 
and two obtained school counselor 
certificates. From 2014 to 2024, a total 
of 160 students obtained ACSI teacher, 
principal, or school counselor certificates 

through the program. Approximately 
76% of those who obtained teacher 
and principal certificates are currently 
working in educational fields and 
departments at schools or churches.

From December 9 to 13, 2024, Practical 
Field Education 1, which is part of 
the ACSI certification program, was 
conducted over the course of five 
days. Eight current students and 
graduates of the Korean Master of 
Divinity program visited Suwon Central 
Christian Academy (SCCA) in Suwon and 
Saeeum School in Guri to gain hands-on 
experience in Christian school education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or 
Mariana Hwang. The students observed 
classes and activities at each school 
and met with principals,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to discuss school 
operations and education.

On March 21, 2025, an online DVD 
session was held, which is one of the 
mandatory requirements for obtaining 
ACSI certification. Eight current 
students and graduates participated in 
the session, watching a DVD featuring 
a lecture by Dr. Derek J. Keenan,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ACSI Academic 
Affairs Division. They then reflected 
on and asked questions about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philosophy of 
Christian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continue promoting the 
ACSI certification program, an ACSI 
information session was held online 
and in person on April 16, 2025. A total 
of 43 students from the English and 
Korean programs attended. Professor 
Sinai Chung introduced the certification 

program and its procedures, explained 
the required tasks and courses, and held 
a question-and-answer session.

On May 7 and 8, 2025, an ACSI review 
team visited our school to renew the 
ACSI agreement. The review team 
consisted of four members: Dr. Debbie 
MacCullough from ACSI headquarters; 
Professor Eun-Sil Lee from Handong 
University; Peter Lee, the ACSI East Asia 
representative; and Byung-Jae Kim, the 
ACSI Korea representative. The team 
met with faculty members from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Professor Hyun-Ju Oh (Department 
Head), Professor Sinai Chung (ACSI 
Program Director), and Professor Young-
Ju Park—to discuss the ACSI renewal 
process. The team also interviewed 
four graduates with ACSI certificates, 
three graduates expected to obtain 
ACSI  certificates,  three student 
representatives, and three principals 
from collaborating Christian schools. The 
interviewees shared their experiences 
with the ACSI program and participated 
in a question-and-answer session.

지난 2014학년도부터 횃불 트리니티 기독교 

교육센터(TTCEM)는 “ACSI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횃불 학생

들은 전 세계 ACSI 회원학교와 기독교 학교에

서 인정하는 ACSI 전문 교사, 교장 및 학교 상

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ACSI 자

격증 갱신에 필요한 CEU (Continuing Education Unit, 

평생교육 학점) 과목들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교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ACSI 자격증 갱신

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CEU 이수 과목을 신

청할 수 있다. 

2024년 겨울, 16명의 학생이 ACSI 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4명의 학생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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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격증을, 10명의 학생이 교사 자격증과 

함께 교장 자격증을, 그리고 2명의 학생이 학

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0명의 학생이 ACSI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 ACSI 교사/교장/학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교사 및 교장 자격증 취

득자의 약 76%가 학교나 교회의 교육 분야와 

부서에서 섬기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

일간 ACSI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중 

하나인 교육 현장실습 1을 진행하였다. 황 마

리아나 교수의 지도 아래 총 8명의 목회학석

사 한국어 과정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경기도 

수원의 수원 중앙 기독학교(SCCA) 와 경기도 구

리의 새음학교(Saeeum School)를 방문하여 기독

교 학교 교육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각 학교의 수업과 다양한 활동에 참관했으며, 

학교장, 교사, 행정 담당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이

슈들에 대해 듣고 토론할 수 있었다. 

2025년 3월 21일에는 ACSI 자격증 취득 필

수 과제 중 하나인 DVD 세션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총 8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

여하였으며, ACSI 학술 분야 부회장을 역임한 

Derek J. Keenan 박사의 강의가 담긴 DVD를 

시청하며 기독교 학교 교육철학과 관련한 다

양한 학문적 쟁점들에 대하여 숙고하고 질문

하는 시간을 가졌다.

ACSI 자격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

해 2025년 4월 16일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

로 ACSI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총 43명의 영

어 및 한국어 과정 학생이 참석하였다. 정신애 

교수는 자격증 프로그램 전반 및 절차에 대하

TORCH TRINITY
CENTER FOR
BIBLICAL RESEARCH
횃불트리니티성서학연구센터

The Torch Trinity Center for Biblical 
Research (TTCBR) held three seminars 
for TTGU students in Spring 2025. On 
March 26th, our newest OT professor, 
Dr. Daegon Ko, gave a special lecture 
entitled, “A Message of Hope from a True 
Prophet: A Rhetorical Study of Jeremiah 
26-45.” Over 110 people attended the 
lecture, online and in-person, the most 
we have ever recorded for a TTCBR 
lecture! (See photo below). On May 14th, 
our NT professor, Dr. Euichang Kim, gave 
a seminar on “Be Strong and Courageous 
in Corinth: Paul’s Exodus Motif in 1 
Corinthians 16:13-14.” The final TTCBR OT 
seminar was held on June 4th with Dr. 
Eric Tully,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who was visiting from America. He gave 
a special lecture on the OT Prophets. 
Many students attended these lectures 
and learned to exegete Scripture for the 
mission of the church. We are grateful 
for God’s blessing upon TTCBR.

횃불트리니티성서학연구센터(TTCBR)는 2025

년 봄 학기에 TTGU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차

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월 26일에는 구

약학 신임 교수 고대곤 교수님께서 “참 선지

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예레미야 26-45

장의 수사학적 연구”라는 제목의 특별 TTCBR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합쳐 총110명 이상이 참석하여 지금까지 

TTCBR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참석자 수를 기

록하였다! (아래 사진 참조). 5월 14일에는 신

약학 교수인 김의창 교수님께서 “고린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고린도전서 16:13-14에 나

타난 바울의 출애굽 모티프”라는 주제로 세미

나를 진행하였다. 6월 4일에는 마지막 TTCBR 

구약 세미나로 미국에서 방문하신 트리니

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구약학 교수 에릭 툴리 박사

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 강연에 참석하여 교

회의 선교 사명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TTCBR 위에 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TORCH TRINITY
CENTER FOR SPIRITUAL 
FORMATION AND 
PRACTICAL THEOLOGY  
영성형성실천신학센터

In February 2025, the Worship and 
Preaching Department published the 
fourth issue of Worship and Preaching for 
All. Edited by Professor Ahn, the magazine 
features reports by Doojin Cha on “Art and 
Theology” conducted in 2024, as well as 
it contains articles by alumni Jung Hee-ae 
and Noriko Ishihara.

A book club is being held under the 
name of the “Preacher’s Library” to read 

여 소개하였고, 자격증 프로그램에 필요한 필

수 과제와 필수 과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2025년 5월 7일과 8일 양일 간 ACSI 협약 갱

신을 위해 ACSI 본사의 심사단이 방문하였다. 

ACSI 본사 Debbie MacCullough 박사, 한동대

학교 이은실 교수, ACSI East Asia Peter Lee 

대표, ACSI Korea 김병재 대표 총 4명의 심사

단이 방문하였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진들

(교육학과장 오현주 교수, ACSI 프로그램 디렉

터 정신애 교수, 박영주 교수)과 함께 ACSI 갱

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ACSI 자격

증을 취득한 졸업생 대표 4명, ACSI 자격증 취

득예정인 졸업생 대표 3명 및 재학생 대표 3

명 및 협력 기독교 학교의 교장 3분과 인터뷰

를 통해, ACSI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나누며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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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that are helpful for preaching. In 
particular, in 2025, under the theme of 
“Theology and Literature,” a book club 
related to well-known Christians books.

On April 28, 2025, world-renowned scholar 
Dr. Paul Scott Wilson was invited to give a 
special lecture titled, “Preaching and the 
Arts”

The Spirituality Department supported 
the monthly meetings of the Spirituality 
Together Group “Sam” during the spring 
semester. Alumni who are members 
of Presence led spiritual practices and 
spiritual direction: Lectio Divina on March 
20 (Rev. Myung Hwa Na), Examination 
of Consciousness on April 17 (Rev. Young 
Sook Cho), and Gospel Meditation on May 
15 (Rev. Sang Hyun Lee).

2025년 2월 예배설교분과는 「모두를 위한 예

배와 설교」 4호를 발간했다. 안덕원 교수가 편

집을 맡은 이 잡지는 2024년에 진행한 [예술과 

신학]에 대한 기사(차두진)와 더불어 정희애, 

이시하라 노리코 등 동문의 글이 담겨 있다.

설교자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설교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는 북클럽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신학과 문학]을 주제로 잘 알려

진 기독교 명저들을 읽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

2025년 4월 28일에는 세계적인 설교학자 폴 

스콧 윌슨박사를 초청하여 “설교와 예술”이라

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영성 분과는 봄 학기 동안 영성 동아리 ‘샘’의 

월례 묵상 모임을 지원했다. <프레즌스> 영회

성지도원센터 회원인 동문들이 영성 훈련과 

CENTER NEWS

영성 지도를 이끌었다. 3월 20일 렉시오 디비

나(나명화 목사), 4월 17일 의식 성찰(조영숙 

목사), 5월 15일 복음서 묵상(이상현 목사)이 

진행되었다.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GIFT/PLEDGE FORM

□ 익명 희망 I request anonymity for this gift. * For the English version of this form, please contact us as below.

성명(기관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휴대폰 Cell Phone 전화(자택/직장) Phone

우편물 수령주소 □ 자택   □ 직장  Mailing Address

이메일 Email

직장 정보 직장명 소속 직위

본교와의 관계 □ 동문 □ 재학생 □ 교직원 □ 가족(동문/교직원/재학생) □ 교회/기업 □ 기타 (                                                )

기부금공제영수증신청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Tax Deduction)

약정정보 Gift/Pledge Amount and Option

약정액 Amount 일금 원정 (₩                                                                        )

기부금 용도
Purpose of Donation

□ 발전기금(기관위임) *학교에서 용도 지정 TTGU is entrusted with its use.

□ 지정기금: *장학금, 건축기금, 연구기금 등 용도 지정

납부정보                     우리은행 (Woori Bank) 1005-784-789012  예금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일시납부 Single Payment     입금예정일:                  년                 월                 일

□ 분할납부

    •CMS 자동이체 

Installment Payment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예금주명: •납부 금액:  매월                                                      원

•은행명: •자동이체일 선택:  □ 15일    □ 25일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Agreement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사항 고지

•수집 및 이용 목적: 발전기금 소득세액공제 처리, 학교발전기금 처리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기관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부목적, 약정금액, 약정일자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필수개인정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선택]

•수집 및 이용목적: 발전기금 약정 관련 행정업무,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본교와의 관계 확인

•수집 항목: 생년월일, 주소, 본교와의 관계, 이메일, 납부정보(일시,분할,CMS자동이체), 직장정보(이름,소속,직위)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기부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기부금 약정 및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CMS 자동이체 신청자만 

동의 필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부금 CMS 자동이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기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생년월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자동이체 기간까지
•기부자는 제3자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CMS 자동이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홍보에 대한 동의
[선택]

•이용 목적: 학교 소식지 발송, 각종 대외/동문/기부자 대상 행사에 대한 학교소식 전달

•이용 항목: 성명(기관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장정보, 본교와의 관계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기부자는 홍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학교 소식지 및 대외/동문/기부자 대상 학교소식 수신이            

제한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I pledge as above.

YYYY 년         MM 월         DD 일

기부자(약정자) Name                               서명(직인) Signature/Organization Seal

후원문의: 총장비서실/기획발전실  |  TEL 02) 570-7016, 7381  |  FAX 02) 570-7017  |  Email fund@ttgu.ac.kr  |  Website www.ttgu.ac.kr



후원 안내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기부자 혜택

1) 기부 형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교육기자재, 학생지원물품, 후원물품 등 

•일시 납부, 매월 납부 또는 정기 납부 약정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약정 방법
•온라인 약정: QR코드 또는 https://secure.donus.org/ttgu/pay/step1 에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약정: 본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발전실: 행정동 1층, 총장비서실: 행정동 3층)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이용 약정: 후원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거나, 후원약정서를 작성 후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약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3) 납부 방법
•CMS 자동이체: 매월 15일과 25일 중, 지정하신 날짜에 지정하신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무통장 입금 (예금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784-789012  |  하나은행 281-890023-44704  |  농협 368-01-025425

   한국이슬람연구소 연구기금: 우리은행 1005-401-150815

4) 문의 및 연락처
•주소: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1길 70, 1층 기획발전실

•전화: 02) 570-7016 / 7381     •팩스: 02) 570-7017     •Email: fund@ttgu.ac.kr

1) 교육 환경 개선
•교육 환경 및 교육 관련 기자재 개선

•학교 시설 및 건물 유지 보수

4) 학술 연구 및 도서 지원
•�성서학연구센터, 상담센터, 한국이슬람연구소, 기독교교육센터,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의 연구활동 지원

•학술연구를 위한 도서, 전자자료 및 간행물 확충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학교소식지 발송

   (학교 소식지에 후원내용 기재)

•현물 기증시 기증물품에 명패 부착 또는 각인

•일정금액 이상 기부시 도서관 이용 가능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초청

세액공제
•�특례기부금은 개인 연말정산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율: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기부하시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개인: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기부금(특례기부금, 코드10)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특례기부금, 코드10)

•모든 개인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재됩니다.

2) 장학금
•�성적 장학금, 재정지원 장학금, 전략적  

선교장학프로그램(TSMS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업의 기회 제공

5) 선교 사역 지원
•�전략적 선교지의 교회 및 선교 사역 지원

3) 우수 교원 확보
•�국내·외 우수한 교원을 초빙하여 교육   

수준 향상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부금 현황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귀한 사랑과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시에는 후원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확인 및 안내를 드리며,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원하시는 때에 보내드리거나 연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기부자 순서는 각 기부구분별로 ABC, 가나다순입니다.

국내

기부구분 기부자명 기부금액(원)

TSMS 기금 (재)서울신학대학교 동혜장학재단  9,000,000 

Lisa Han Chang  1,000,000 

김은영  300,000 

김진숙  50,000 

김진영  100,000 

김현정  60,000 

박지혜  40,000 

애터미 주식회사  100,000,000 

오지희  120,000 

온누리교회  125,000,000 

이승희  60,000 

이영우·이지은·이지현  1,200,000 

이유니  1,100,000 

이은하  120,000 

이해경  60,000 

이혜진  70,000 

장동진  600,000 

정영희  300,000 

주식회사 로프트아일랜드(현승원 의장)  15,780,000 

주식회사 지엘(GL Inc.)  4,365,000 

최보영  250,000 

최송이  120,000 

최은영  600,000 

최지영  200,000 

익명  1,400,000 

익명  1,500,000 

장학금 (재)경원문화재단  20,000,000 

기쁨의교회  3,565,000 

김승욱  600,000 

김재일  3,000,000 

사단법인 러브인어스  10,000,000 

사단법인 위드다문화  1,500,000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5,000,000 

새로운교회  40,000,000 

오현주  2,000,000 

기부금 총액: 688,625,100원 및 USD 1,800 

국내

기부구분 기부자명 기부금액(원)

장학금 이강학(프레즌스 장학금)  2,000,000 

이영표  700,000 

재단법인 비오스 국제장학재단  15,255,000 

조용준  600,000 

차영덕  3,500,000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10,000,000 

한종기  10,000,000 

할렐루야교회  2,500,000 

할렐루야교회(김상복 장학금)  17,825,000 

현진남  20,000,000 

황가립·김영호·김연우·김연서  10,000,000 

황하원  150,000 

익명  10,010,000 

익명  3,565,000 

연구기금  

기독교교육센터 김해제일교회  600,000 

오현주  600,000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

강남새사람교회  500,000 

권형준  200,000 

김일선  20,000 

신혜경  100,000 

안덕원  600,000 

주주교회 박귀연  100,000 

하성희  10,000 

한국이슬람연구소 갈보리교회  1,200,000 

고은총  100 

명선교회  600,000 

방주교회  600,000 

송도예수소망교회  500,000 

스프링학습  200,000 

온누리교회  1,200,000 

유지훈  1,500,000 

이명경  1,200,000 

이상택  40,000 

이준희  1,350,000 



국내

기부구분 기부자명 기부금액(원)

한국이슬람연구소 인터서브코리아  600,000 

카리타스선교회  10,000,000 

익명  180,000 

기관위임 (주)일광산업  30,000,000 

강충희 치과  5,000,000 

곽태성  150,000 

기쁨의교회  10,000,000 

김상복  1,000,000 

김선복  60,000 

김수영  1,000,000 

김윤희  170,000 

김진혁  600,000 

김현정  60,000 

마평택(새순교회)  5,000,000 

목동제일교회  5,000,000 

박수인  2,000,000 

박종석  300,000 

박지용  180,000 

사단법인 러브인어스  10,000,000 

산정현교회(김관선)  3,000,000 

새로운교회  10,000,000 

신덕신  750,000 

온누리교회  4,000,000 

우리응답교회  600,000 

유정희  600,000 

이상엽  16,000,000 

이상철  600,000 

이선영  180,000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100,000,000 

이혜수  300,000 

이홍림  500,000 

정일영  10,000 

정진석  120,000 

조용준  600,000 

주주교회 박귀연  600,000 

주혜정  120,000 

채형기  2,000,000 

최미정  60,000 

한국PCIT협회 100,000

익명  1,000,000 

해외

기부구분 기부자명 기부금액

기관위임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미화 1,800달러 



2024학년도에 본교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후원금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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